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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업적 지연행동(academic procrastination)의 두 가지 하위유형인 착수지연 및 완수지

연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각 유형의 지연행동이 나타나는 심리내적 매개요인을 탐색하여 정교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과제회피/자

극추구 경향성을,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불완전감을 가정하여

각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234명의 대학생을 모집하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ICPS),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F), Barratt 충동성 척도(BIS)를 실시하였고 불완전

감, 과제회피/자극추구를 평가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과제회피/자극추

구는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사이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사이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업적 착

수지연 및 완수지연이 나타나는 심리내적 기전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제안함으로써 충동성

및 완벽주의가 각각의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화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요어 : 지연행동, 완수지연, 착수지연, 완벽주의, 불완전감, 충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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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 내에 시간을 지켜 과업을 완성하

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기한을 지키는 것에 만성적인 어려움

을 겪는 이들은 삶의 영역 전반에서 심각한 부적

응과 괴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Ellis & Knaus,

1977; Steel, 2007). 사회적, 직업적, 학업적 적응을

위하여 수행해야 하는 과업의 착수 및 완료를 지

연하는 행동 혹은 이러한 경향성을 지연행동

(procrastination)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상담 현장

에서는 지연행동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호소

하는 내담자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심각

성에 근거하여 70년대 후반부터 보다 과학적인

지연행동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재까지

심리학, 행동과학, 교육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Burka & Yuen, 1983; Lay,

1986). 국내에서도 90년대 이후 지연행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연행동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높은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다. 만성적 지연행동은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및 수치심, 죄책감 등과

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양한 정신장

애와의 관련성 또한 보고되고 있다(Fee &

Tangney, 2000; Klassen, Krawchuk, & Rajani,

2008; Stead, Shanahan, & Neufeld, 2010). 이러한

심리적 부적응은 지연행동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원인으로 작용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그에 더하여 지연행동은 심리적인

어려움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와도 높은 관

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연행동이

두통, 수면장애, 소화기 장애 등의 스트레스성 질

환과 심혈관계 질환을 예측하는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Sirois & Tosti, 2012; Sirois, 2015;

Stead et al., 2010; Tice & Baumeister, 1997).

지연행동 중에서 특히 학업 장면에서의 지연행

동이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실제로 미국 대학생

의 70∼95%가 학업 장면에서의 지연행동으로 인

해 고민한 경험이 있으며, 과반수는 만성적인 지

연행동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y,

Mensink, & O’Sullivan, 2000; Ellis & Knaus,

1977; Schouwenburg, Lay, Pychyl, & Ferrari,

2004). 국내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50% 이상이

지연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숙경,

1997), 여대생의 80% 가량이 지연행동을 그만두

기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신명희, 박승호, 서

은희, 2005). 또한 학업 장면에서의 지연행동은 학

업부진, 유급, 수강철회 등 학업 성취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Lay, 1986).

이러한 심각성에 근거하여 지연행동의 발생 원

인과 작용 기제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인지행동 이론

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비합리적인 완벽주의 신념,

실패에 대한 공포, 과제에 대한 혐오 등을 지연행

동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제안하였다(Burka &

Yuen, 1983; Ellis & Knaus, 1977; Solomon &

Rothblum, 1984). 90년대 이후 성격요인, 대처방략

등 다양한 변인과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하여 경

험적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써 충동성(김현정, 2003; Ferrari, 1995), 완벽주의

(계수영, 2009; 김현정, 2003; Ferrari, 1992), 성실

성(Lay, 1987), 부모의 양육방식(황임숙, 2008), 대

응방략(이동귀, 박현주, 2009; Ferrari, 1995) 등이

지연행동의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제시되었다.

지연행동 연구의 초창기에서부터 많은 연구자

및 임상가들은 완벽주의를 지연행동의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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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력한 변인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주목해왔다

(박재우, 2007; Burka & Yuen, 1983; Flett,

Hewitt, Blankstein, & Koledin, 1991; Hamachek,

1978; Missidine, 1963). 그러나 지연행동과 완벽주

의의 관계에 대하여 상반된 연구 결과가 혼재하

고 있으며, 메타분석 결과 두 변인의 관계에 대하

여 비일관적인 결과가 나타났다(Steel, 2007; Van

Eerde, 2003). 이에 대한 해석으로 지연행동과 완

벽주의를 매개하는 변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학업 동기, 대처방략, 자기효능감 등

이 매개변인으로 제시되어 연구되었다(김민선, 최

영희, 석분옥, 백근영, 이동귀, 2009; 이미라, 오경

자, 2009; 임성문, 2006; Ferrari, 1995). 그러나 지

연행동과 완벽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명료하게 제

시하고 있는 이론은 없다.

한편, 지연행동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실제 임상 장면에

서 다양한 유형의 지연행동자들을 만날 수 있으며,

모든 지연행동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여 동일

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지연행동의 유

형에 따라 각기 다른 치료적 개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Burka & Yuen, 1983; Schouwenburg et

al., 2004).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지연

행동을 비관형/낙관형, 각성형/회피형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Ferrari, 1992; Lay, 1987). 그러나 각 이론들에 대

한 근거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분류 체계 및 이론은 없다. 다만 현재까

지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연행동자 집단 내에 이

질적인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지연행동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해

서 이루어지고 있다.

허효선, 임선영, 권석만(2015)과 허효선(2012)은

지연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평가도구가 완

벽주의적 지연행동자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

고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임상 장면에서는 과

업의 시작보다 완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완성을 지연시키는 완벽주의적인 지연행동자들의

사례들을 만나게 되는데 기존에 지연행동을 평가

하는 도구들이 이러한 행태의 지연행동을 포괄적

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Pacht, 1984;

Spitzer, Gibbon, Skodol, Williams, & First,

1994). 이에 허효선(2012)은 과업의 시작을 미루는

지연행동과, 과업의 시작은 늦지 않았으나 완료를

미루는 지연행동을 각각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

수지연’이라고 정의하고 그에 대한 평가도구로써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ICPS: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를 고

안하였다. 허효선(2012)은 이러한 새로운 분류체계

를 제시하며 선행연구에서 비일관적인 결과를 나

타내던 충동성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착수-완수지

연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완벽주의와 착수지연은 상관을 나타내지 않

았지만, 완벽주의와 완수지연은 정적 상관을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고, 충동성은 착수지연 변인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완수지연과는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다.

허효선(2012)의 연구는 학업 장면의 지연행동에

새로운 분류 방식을 제안하고 각 하위 유형과 관

련되는 변인을 차별적으로 밝혔으며, 지연행동과

완벽주의의 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함의를 제시하

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허효선, 2012; 허효

선, 임선영, 권석만, 2015). 그러나 이후 각 지연행

동 유형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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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는 지연행동에

대하여 보다 정교한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임상 현장에서 지연행동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다 특화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허효선이

제시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분류 방식에 기반

하여 충동성, 완벽주의의 성격특성이 각 지연행동

유형을 매개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즉, 완벽

주의가 완수 지연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과 충동

성이 착수지연행동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임상 사례들에서 보고되는 완벽주의적인

지연행동(Pacht, 1984; Spitzer et al., 1994)은 강

박장애 환자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정렬 및 확

인 행동과 그 양상이 현상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허효선(2012)도 완벽주의적인 지연행동자들이 행

동에 대한 의심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과업의 완성도를 반복적으로 수정하고 확인하며

완수를 지연하는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많은 수의 강박장애 환자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매우 완벽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고

자 하는 심리내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 이때

100% 만족스럽게 과업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찝찝

하고 불충분한 느낌을 ‘불완전감(incompleteness:

internal sense of imperfection; NJRE: not just

right experience)’이라고 한다(이은호, 2005;

Coles, Frost, Heimberg & Rheaume, 2003;

Rasmussen & Eisen, 1992; Pitman, 1987;

Summerfeldt, 2004). 이들은 높은 불완전감을 경

험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략으로 확인,

반복 및 정렬 등의 강박 행동을 하게되고, 그 결

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며 부적응을 겪

게 된다(Cougle, Fitch, Jacobson, & Lee, 2013;

Summerfeldt, 2004; Szechtman & Woody, 2004;

Zor, Szechtman, Hermesh, Fineberg, & Eilam,

2011). 이러한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의 측면 중 부

정적인 부분 및 강박 성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은호, 2005; Coles

et al., 2003). 앞서 살펴본 내용에 근거하면, 완벽

주의와 관계된 완수지연 행동은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하는 불완전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적 확인

및 수정 행동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허효선(2012)은 학업적 착수지연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만족 지연을 잘 하지 못하고 방해

자극에 빠르게 반응하면서 과업 해결을 위해 수

행을 지속하지 않는 지연행동 양상을 보일 것으

로 예상하였다. 이처럼 주의집중에서 어려움을 겪

으면서 주의가 쉽게 산만해지고 성향은 충동성의

한 측면이며, 많은 연구에서 충동성과 지연행동

간의 높은 상관이 확인된다(김지영, 2005; 김현정,

2003; Dewitte & Schouwenburg, 2002; Ferrari,

1995; Johnson & Bloom, 1995; Steel, 2007). 충동

성의 진화적 부산물로써 지연행동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으며(Steel, 2010), 두 개념 사이에 유전

적인 공통성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다

(Gustavson, Miyake, Hewitt, & Friedman, 2014).

충동성이 높은 지연행동자들은 외부의 자극에 주

의가 쉽게 분산되면서 과업의 시작에서부터 어려

움을 겪는 것으로 생각된다(김현정, 2003; Dewitte

& Schouwenburg, 2002; Ellis & Knaus, 1977;

McCown & Johnson, 1991).

Steel, Brothen과 Wambach(2001)은 지연행동의

원인이 동기의 결핍 때문이 아니라, 동기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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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중재 실패에 있다고 보았는데(Van Hooft,

Born, Taris, Van der Flier, & Blonk, 2005), 이는

행동 통제 이론(Beckmann & Kuhl, 1984)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어떤 이들은 다양한 외부적, 내

부적 자극에 취약해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기 수준이 높다고 해도 의도

를 행동으로 외현화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경험

한다는 것이다(김현정, 2003; Dewitte &

Schouwenburg, 2002; Schouwenburg, 1995). 이상

에 근거하면, 충동성이 착수지연 행동으로 외현화

되는 기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야 할 과업이 있음에도 흥미를 주는 대안활동

에 쉽게 주의가 분산되어 이끌리는 회피적 행동

경향성을 ‘과제회피/자극추구’라고 정의하고, 이를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

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지연행동의 두 하위유형

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진 충동성과 완벽주

의가 각각 어떠한 매개요인을 통해 각 유형의 지

연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

다.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완벽주의의 강박적 성향과 관

련이 높은 불완전감을 가정하였고, 충동성과 학업

적 착수지연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과제회피/자극추구를 가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검증을 통하여 학업적 착수지

연 및 완수지연의 심리적 기전을 구체화함으로써,

각 지연행동 유형의 치료적 개입에서 초점을 맞

추어야 할 부분과 치료적 개입 전략을 정교화하

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착수지연은 과제회피/자극추구

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일 것이다. 둘째, 학업적

완수지연은 불완전감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일 것

이다. 셋째,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넷째, 불

완전감은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사이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다.

방 법

연구참여자

수도권 지역 소재의 한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수강하는 대학생 2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시행하였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학내 생명윤

리위원회(IRB)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었

으며(IRB No. 1509/001-010), 설문을 통해 확보한

자료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34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참여자 평균 연령은

20.16세(범위 17∼28, 표준편차=1.83)였고, 남성은

111명(47.4%), 여성은 123명(52.6%) 이었다.

측정도구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 허효선(2012)이 개발한 측정도구로 학

업적 착수지연과 관련된 문항 11개, 학업적 완수

지연과 관련된 문항 7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이 스스로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5점(매우 그렇다)

사이 중에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검사 개발 시 본

측정도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학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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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지연 .94, 학업적 완수지연 .83, 전체 .92이었

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학업적 착

수지연 .95, 학업적 완수지연 .88, 전체 .95이었다.

충동성 척도 (Barratt Impulsiveness Scale:

BIS). Barratt(1959)이 고안한 자기보고형 측정

도구로, 총 3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IS

척도는 여러 버전으로 번안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허효선(2012)의 선행연구와의 일관성을 고

려해 이현수(1992)가 번안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

다.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운동 충동성

(8문항), 인지 충동성(6문항) 및 무계획 충동성(9

문항)의 세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과 4점

(항상 그렇다)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검

사 개발 시 본 검사도구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는 .81이었으며 이현수(1992)의 연
구에서 보고된 내적 합치도는 인지충동성 .73, 운

동충동성 .56, 무계획충동성 .50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인지 충동성은 .63, 운동 충동성은 .75, 무계

획 충동성은 .62, 충동성 총점은 .84으로 나타났다.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MPS-F). 본 척도는

Frost, Marten, Lahart와 Rosenblate(1990)가 고안

한 자기보고식 측정도구로 다차원적 관점에서 완

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한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과 5점(매우 그렇다) 사

이의 점수 중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적

기준, 행동에 대한 의심, 실수에 대한 염려, 부모

의 비난, 부모의 기대 그리고 조직화의 6개 하위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검사 개발 시에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는 전체 총점은 .90,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77에서 .93사이에 분포

되어 있는 것로 나타났고 국내의 연구에서도 .79

에서 .86사이로 보고되었다(심혜원, 1995; 채숙희,

1997; 현진원, 1992).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는 전체 총점 .90, 개인적 기준은 .81, 실수에 대한

염려 .89, 행동에 대한 의심은 .77, 부모의 비난은

.87, 부모의 기대는 .86, 그리고 조직화 .92로 나타

났다.

과제회피/자극추구. Schouwenburg(1995)가

지연행동의 양상에 따라 제안한 세 가지 행동적

외현화의 하위 분류에 근거하여, 김현정(2003)은

기존의 지연행동 측정도구들에서 문항을 선별하

여 ‘지연행동 외현화 3 유형 척도’를 고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현정(2003)의 측정도구 중 ‘대안

적 활동 선호’소척도를 사용해서 과제회피/자극추

구를 평가하였다. 진행 해야 할 과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적, 대안적인 활동에 이끌려 과업을

회피하려 행동 경향성을 묻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

렇다) 중에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김현정(2003)

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81이었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합치도는 .88이었다.

불완전감. Summerfeldt, Kloosterman, Parker,

Antony와 Swinson(2001)은 심리내적 동기에 따

라 강박장애를 위험회피 차원 및 불완전감 차원

으로 분류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해 강박특질 핵

심차원 질문지(OC-TCDQ: Obsessive-Compulsive

Trait Core Dimension Questionnaire)를 고안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은호(2005)에 의해 번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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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CDQ 측정도구 중 불완전감 차원 10개 문항

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일상의 과업에서 경험하는

불완전감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 해당 소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해외 연

구에서는 .91(Coles et al., 2003)로, 국내 이은호

(2005)의 연구에서는 .89로, 본 연구에서는 .91로

확인되었다.

자료분석

통계적인 분석을 위해서 SPSS(ver 19.0)를 사

용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

1 2 3 4 5

1. 학업적 착수지연 -

2. 학업적 완수지연 .63*** -

3. 과제회피/자극추구 .68*** .51*** -

4. 불완전감 .15* .32*** .21** -

5. 충동성 .47*** .42*** .55*** .11* -

6. 완벽주의 -.01 .21** .12 .63*** -.03

주. 학업적착수-완수지연(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p<.05, **p<.01, ***p<.001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 (N=234)

학업적 착수지연 학업적 완수지연

상관 부분상관 상관 부분상관

과제회피/자극추구 .68*** .54*** .51*** .15*

불완전감 .15* -.07 .32*** .29***

충동성 .47*** .29*** .42*** .18**

인지충동성 .32*** .17* .31*** .15*

운동충동성 .42*** .23*** .40*** .19**

무계획충동성 .43*** .29*** .34*** .10

완벽주의 -.01 -.19** .21** .28***

실수에 대한 염려 .09 -.08 .22** .22**

개인적 기준 -.21** -.31*** .04 .23***

부모의 기대 .07 .01 .09 .07

부모의 비난 .13* -.06 .28*** .25***

행동에 대한 의심 .19** -.14* .45*** .44***

조직화 -.21** -.21** -.08 .08

주. 과제회피/자극추구(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도); 불완전감(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

불완전감 소척도), 충동성(Barratt Impulsiveness Scale); 완벽주의(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Frost)
*p<.05, **p<.01, ***p<.001

표 2.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 변인간의 상관 및 부분상관 (N=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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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분석과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위계적 회

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이 학업적 착수-완수지

연을 잘 설명하는지 확인하였다. 이어서 매개효과

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고안

한 절차에 기반하여 중다회귀분석을 하였고, 매개

효과 분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결 과

연구 참여자 234명으로부터 얻어진 충동성 점

수의 평균이 2.19, 표준편차 .38이었고, 점수 범위

는 1.57에서 3.13까지로 나타났다. 완벽주의 평균

은 3.05, 표준편차는 .58이었고, 점수는 1.40에서

4.11 사이에서 나타났다. 과제회피/자극추구 점수

의 평균은 2.77, 표준편차는 .70으로 나타났으며,

범위는 1.30에서 3.80까지에 이르렀다. 불완전감

점수의 평균은 2.97, 표준편차 .79였고, 범위는 .70

에서 3.60 사이에 분포하였다. 참여자들의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은 대체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루었으며, 점수는 1.61에서 4.67 사이에 이르러

지연행동의 정도가 심한 사람부터 심하지 않은

사람까지 비교적 고르게 참여자 표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의 변별을 위한 부

분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두가지 유형의 지연행동은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경우, 타 변인들과의 상관

이 두 지연행동 하위 유형의 공통부분으로 인하

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각 하위 유형의 고유한

부분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두

하위 유형을 보다 정교하게 변별하기 위해, 각각

의 지연행동 유형을 통제하여 부분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 상관 및 부분상관 분석 결과를 표 1와

표 2에 제시하였다.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에서 과제

회피/자극추구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Baron과 Kenny(1986)의 절차에 따라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사이의 관계에서 과제

회피/자극추구가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충동성을 독립변인으로 투

단계 변인 β t R2 F

1
충동성

→ 과제회피/자극추구
.55 9.89*** .30 97.81***

2
충동성

→ 학업적 착수지연
.47 8.05*** .22 64.83***

3
충동성

→ 학업적 착수지연
.14 2.39* .48 106.47***

과제회피/자극추구

→ 학업적 착수지연
.61 10.77***

*p<.05, **p<.01, ***p<.001

표 3.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극추구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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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였고 매개변인으로 가정된 과제회피/자극추구

를 종속변인에 투입한 회귀식에서는 충동성이 과

제회피/자극추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β=.55, p<.001. 2단계

에서 충동성을 독립변인에 투입하고 학업적 착수

지연을 종속변인에 투입한 회귀식에서도 충동성

변인이 학업적 착수지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β=.47, p<.001. 3

단계에서 충동성과 과제회피/자극추구를 모두 독

립변인에 투입하고 학업적 착수지연을 종속변인

에 투입한 회귀 방정식에서, 충동성이 학업적 착

수지연에 끼치는 영향과, β=.14, p<.05, 과제회피/

자극추구 변인이 학업적 착수지연에 끼치는 영향

이, β=.61,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두 번째

단계보다 세 번째 단계에서 학업적 착수지연에

미치는 충동성의 영향이, β=.47  ˃ β=.14, 감소하
였으므로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에

서 과제회피/자극추구 변인이 부분매개효과를 가

진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어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

을 위해 Sobel test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충동

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

극추구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Z=7.3, p<.001. 그림 1은 충동성과 학

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를 과제회피/자극추구 변

인이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나타낸다.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관계에서 불

완전감의 매개효과

다음으로 완벽주의, 학업적 완수지연 사이의 관

계를 불완전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매개효

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완벽주의

가 불완전감, β=.63, p<.001, 및 학업적 완수지연

에, β=.21, p<.01,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였고,

불완전감은 완벽주의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학업적 완수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β=.31, p<.001. 더하여, 불완전감을 통제한

후 학업적 완수지연에 대한 완벽주의의 영향이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불완전

감 변인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그림 1.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에서 과제회피/자극추구의 매개효과 모형

주. 경로에 기재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값이며, 괄호 안의 값은 과제회피/자극추구 매

개 변인을 투입하기 전의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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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β=.02, ns.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

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Z=3.67, p<.001. 검증한 매개모형을

요약하여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 장면에서 나타나는 지

연행동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인 착수지연 및 완수

지연의 심리내적 기전을 탐색하고 이를 정교화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적 착수지연은 충동성

과, 학업적 완수지연은 완벽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허효선, 2012). 본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어떠한 심리적 매개요인을

거쳐 각각의 지연행동을 예측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완벽주의와 학업

적 완수지연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불완전감을 가정하였고,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

연 사이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과제회피/자극추구

를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

234명을 대상으로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 질문지

(AICPS)와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PS-F), 한

국판 Barratt 충동성 척도(BIS)를 실시하였다. 또

한 ‘지연행동 외현화의 3가지 유형 척도’에 포함된

대안적 활동 선호 소척도를 통하여 과제회피/자극

추구를 평가하였고, ‘강박특질 핵심차원 질문지’의

하위 차원 중 불완전감 소척도를 이용해 불완전

그림 2.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모형

주. 경로에 기재된 값은 표준화된 회귀계수인 β값이며, 괄호 안의 값은 불완전

감 매개변인을 투입하기 이전의 회귀계수임. *p<.05, **p<.01, ***p<.001

단계 변인 β t R2 F

1
완벽주의

→ 불완전감
.63 12.21*** .39 149.02***

2
완벽주의

→ 학업적 완수지연
.21 3.28** .04 10.74**

3
완벽주의

→ 학업적 완수지연
.02 .24 .10 13.00***

불완전감

→ 학업적 완수지연
.31 3.83***

*p<.05, **p<.01, ***p<.001

표 4.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 관계에서 불완전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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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을 측정하여 변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탐색하였

다. 구체적인 결과 및 그에 따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상관분석 결과, 충동성은 학업적 착수지연과, 그

리고 완벽주의는 학업적 완수지연과 각각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어 선행연구(허효선,

2012)의 결과를 재검증하였다. 또한 과제회피/자극

추구는 충동성 및 학업적 착수지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불완전감은 완벽주의, 학업적

완수지연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매개효과 분석의 전제를 충족하였다.

이어서 과제회피/자극추구가 충동성과 학업적

착수지연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과제회피/자극추구는 충동성, 학업적

착수지연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

로 보고되어 연구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과제회피/자극추구를 통해 간접

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방법을 통해 불완전감이 완벽주의,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불완전감 변인은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

연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가 학업적 완수지연을 직

접 예측한다기보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불완전감을 높게 경험하는 이들이 학업적

완수지연 행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

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적 완수지연 행동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서 완벽주의보다 불완전감에 초점

을 두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학업적 착수지연, 완수지연과 충동성, 완벽

주의와의 관계에서 매개요인을 탐색하여 학업적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의 심리적 기전을 정교화하

였다. 충동성이 과제회피/자극추구의 심리적 과정

을 통해 학업적 착수지연으로 외현화 될 가능성

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의도가 수행으로 연결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행동을 외현화하려면

동기에 대한 강화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

로 많이 요구된다는 행동 통제 이론(Beckmann &

Kuhl, 1984)의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둘째, 본 연구는 이제까지 주로 강박장애 관련

연구에서 주목 받아온(이은호, 2005; Summerfeldt,

2004) 불완전감의 개념을 지연행동과 관련지어 제

안하였다. 완벽주의가 불완전감을 매개로 학업적

완수지연을 예측할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학업적

완수지연 행동이 발생하는 심리적 기전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이는 비일관적인 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던 지연행동과 완벽주의의 관계에 대

해 추가적 해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만성적 완수지연 행동이 인지적인

요인뿐 아니라 기질적인 신경생리학적 요인에 기

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는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

의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 각기 다른 치료 전략을

적용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학업적 착수지연에 대

하여 과제회피/자극추구 요인에 초점을 맞춰 치료

계획을 수립하면, 경험 회피의 수단으로써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며 주의를 분산시키려는 충동이 일

어날 때, 알아차림을 통해 마음의 중심을 잡고 적

응적인 대처를 찾아 선택하는 훈련이 효과적일 수

있다. 학업적 완수지연에 대하여 완벽주의에 더하

여 불완전감에 초점을 맞춰 치료계획을 수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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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인지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불완전감을 감

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노출 및 반응방지법

(ERP)이나 행동적 둔감화의 개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더하여 불완전감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 노

력하기보다 알아차림을 통하여 불완전감을 수용하

고 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가치에 전념하게 하는

수용전념치료(ACT: Acceptance Commitment

Therapy)가 효과적일 수 있다(Hayes, Strosahl, &

Wilson, 1999). 이를 위하여 완수지연 행동의 심리

내적 기전에 대하여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 고

려할 만한 사항을 제안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내 수도권 지역 대학생들로

한정되어있다. 기타 지역의 학생들이나 다양한 연

령대의 집단을 대상으로 결과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이들에

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므로 참여자 집단에 선

택편향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심각한 지연행동

자들은 이미 표본에 포함되어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자기보고식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기에 발

생할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 보고

하는 지연행동과 실제 행동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생태학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지연행동 시간, 지연한 과업의 양, 객관적

인 수행 수준 및 결과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이다. 수행에 대한 주관적 만족감이나 지연행동으

로 인한 고통 등 주관적인 보고와 객관적으로 관

찰되는 현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착수지연과 완수지연 간의 상관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많은 이

들이 두 유형의 문제 행동을 함께 경험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개념들 간의 관계를 넘어서,

착수지연과 완수지연이 둘 다 높은 사람들의 그룹,

착수지연만 경험하는 사람들의 그룹, 완수지연만

경험하는 이들의 그룹 등으로 집단을 분류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기전에 대한 보다 밀도 높은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구성개념들 간의 관계에 대

한 연구로서 각각의 변인들이 문제행동으로 이어

지는 기전까지 밝혀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기

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지연행동에 대하여

보다 세밀한 이해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불완전감은 감각적, 기질적, 정서적인 것으로, 과

제회피/자극추구는 보다 행동에 가까운 것으로써

일종의 행동 경향성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불완전감을 선행적으로 경험한 후, 그에

대한 대응 방략으로써 과제회피/자극추구적인 행

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감각, 인지, 정서가 경험

되는 기전을 현상학적으로 따라가며 그 핵심요인

을 세부적으로 짚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

다. 현상학적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 방법을 사용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째, 더 나아가 유형별 지연행동에 대하여

치료 및 극복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지연행동과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성격

특성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 현장에서 지연행동을 호

소하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치

료적 개입이나 극복,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앞서 이야

기한 현상학적인 기전 분석이 도움이 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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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여섯째, 지연행동의 단계를 좀더 세분화하는 것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과업은 여러 개의 소

과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소과업들은 더

작은 세부 단위로 나누어 질 수 있다. 문제의 구

체화, 계획의 수립, 정보의 입력, 정보의 구조화,

가치 부여 및 가중치 조절, 판단 및 선택, 행동적

산출, 과업완료에 대한 스스로의 승인 등 다양한

심리적 단계를 거친다. 즉, 전체 과업의 착수와 완

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수많은 세부

과업들이 있으며, 이는 더욱 더 세분화된 반복되

는 심리적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고, 개인에 따라 심리적 과정 단

위의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세분

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의 심

리적 기전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특히, 주로 강박장애 연구에서 주목받던

불완전감 개념을 완수지연 행동과 관련지음으로

써 학업적 완수지연을 예측하는 보다 핵심적인

변인을 제안하였다는 점과 지연행동 유형에 따른

치료 전략 수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초점과 방향

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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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rastination is an unnecessary behavior which prohibits initiating and completing the given

task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wo subtype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academic initiation-procrastination(AIP) and academic completion- procrastination(ACP), and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mediating factors AIP and ACP. A series of empirical studies

were conducted to assess (1) the possible mediating role of task avoidance/sensation

seeking(TA/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AIP, and (2) the mediation

effect of the feeling of incomplet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P. In

this study, 234 undergraduate students completed several surveys - the Academic Initiation-

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AICP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MPS-F),

Barratt Impulsiveness Scale(BIS), task avoidance/sensation seeking(TA/SS) and incompleteness

scale - a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variables were analyzed. The results revealed that

TA/SS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impulsiveness and AIP. Also, Incompletenes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ACP.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provide additional explanation of psychological mechanism in academic initiation- and

completion-procrastination. The limitations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procrastination, initiation procrastination, completion procrastination, perfectionism,

impulsiveness, the feeling of incomplet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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